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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ixed Income (단위: %,bp, 틱)  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  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 

  9/28일 1D 1W YTD 

국내

채권 

한국 국고채 3년물 4.338% 3.4 49.1 254.0 

한국 국고채 10년물 4.332% 12.4 44.1 208.2 

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 -0.6 -9.6 4.4 45.2 

3년 국채 선물(KTB) 101.40 -11.0 -143.0 -771 

10년 국채선물(LKTB) 105.15 -128.0 -380.0 -1913 

해외

채권 

미국채 2년물 4.135% -14.8 9.9 340.9 

미국채 10년물 3.734% -21.2 20.5 222.2 

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 -40.1 -33.7 -50.7 78.6 

독일국채 10년물 2.117% -10.9 22.9 229.8 

호주국채 10년물 4.093% 7.1 45.8 242.2 
 

 

 

 

 
     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  국내 채권시장 동향 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

 

 
 국내 채권시장 약세 마감. 한국은행과 기재부의 개입에 

단기물 위주로 약세폭을 줄이며 마감. 

 영국 사태에 개장 초반부터 큰 폭으로 상승 출발한 금

리는 원/달러 환율 급등과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 등

으로 상승 압력이 점차 확대되며 불안한 흐름을 보임. 

 오후 한국은행이 3조원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발표했고, 

기획재정부는 2조원 규모의 긴급 바이백 조치를 발표하

면서 시장은 급격히 안정됐으나 강세로 전환하지는 못

했음.  

 

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영국 중앙은행의 채권 매입

과 QT 연기 발표에 금리 급락. BOE는 10월 14일까지 

장기국채를 매입하고, 당초 10월 31일 예정되어 있었

던 QT를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함. 최근 예산안 발표 후 

영국 금융시장 혼돈이 글로벌 변동성의 원인이 되자 내

린 조치.  

 BOE는 20년 이상 만기가 남은 국채를 최대 50억 파운

드 규모로 매입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번 조치는 금

융시장 안정을 위해 일시적이고 표적화된 매입이라고 

언급. 

 금일 ECB 부총재와 관련 인사, BOE 부총재 등 연설과 

독일 9월 CPI 예비치 예정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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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X & Commodity (단위: %, $)  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 

  9/28일 1D 1W YTD 

환율 

원/달러 1,439.90  1.3% 3.3% 21.1% 

달러지수 112.71  -1.3% 1.2% 17.8% 

달러/유로 0.974  1.5% -1.0% -14.4% 

위안/달러 7.16  -0.2% 1.2% 12.5% 

엔/달러 144.22  -0.4% 0.1% 25.3% 

헤알/달러 5.38  -0.1% 3.9% -3.5% 

상품 

WTI 근월물($) 82.15  4.6% -1.0% 9.2% 

금 현물($) 1,659.82  1.9% -0.8% -9.3% 

구리 3개월물($) 7,479.00  1.7% -2.7% -23.3% 
 

 

 

 

 
     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유로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 동향  전망 및 관전 포인트 

 

 
 전일 원달러 환율은 +18.40원 급등한 1,439.90원에 

마감. 

 간밤 달러 강세 영향으로 1,425원 선에서 개장 후 오전 

중 꾸준히 상승해 1,440원 선에 근접. 연준 긴축 경계

감, 영국 예산안 사태에 이어 노드스트림1 누출 사고 

여파로 위험 회피 심리가 재차 확산. 

 오후에는 끝내 1,440원을 상회했으나 당국 개입 물량

에 1,440원 아래에서 마감. 

 이날 역외 위안화 환율은 7.265 위안까지 상승하며 사

상 최고치를 경신. 유로화도 아시아 장중 0.953달러 선

까지 하락하는 등 약세가 가팔랐음. 

 

 금일 새벽 달러 인덱스는 BOE의 시장 개입으로 리스

크 오프 심리가 완화되며 112.7까지 하락. 

 BOE가 미국 국채 시장 안정을 위해 10월 14일까지 

장기국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밝힘. 다음주부터 시행 

예정이던 양적 긴축도 10월 31일로 연기. 영국 10년

물 국채금리는 -50bp 하락. 미국 10년물 금리도 -

20bp 이상 하락하는 등 최근 가파른 약세를 되돌림. 

 그러나 영국 정부가 감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

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님. 파운드화는 약세 

압력이 지속될 전망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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